중국한국상회 광서자치구 투자환경시찰단 방문일정(안)
11월 12일(목)
07:50~11:20 

북경 - 남녕(CZ3286) 

* 단체 일정
12:00~13:00

공항 - 호텔(단체버스로 이동) 

* 숙박호텔 추후 통지
13:00~14:00

자체 오찬
14:00~17:00

광서자치구 투자환경 설명회, 남녕경제기술개발구 시찰

17:30~18:00

광서자치구정부( 혹은 상무청) 영도 면담
18:00~19:30 

광서자치구정부 주최 만찬
11월 13일(금)
07:00~08:00

조식후, 숭좌시로 출발 
08:00~10:00

남녕 - 숭좌 이동

10:00~12:00

산업시찰 (변경무역구, 물류단지 등)
12:00~13:30

오찬간담회
13:30~18:00

산업 시찰(중국-베트남 변경지대 등)
18:00~19:00

단원 만찬
19:00~21:30

숭좌 - 남녕 이동
11월 14일(토)
07:30~08:46

남녕동역 - 류주시 이동(G434)
09:00~16:00

류주고신개발구 및 입주업체 시찰(기계, 자동차, 장비업체)

17:12~18:20

류주시 - 계림 이동(G432)
21:15~00:05(+1)
계림 - 북경(CA1226) 

* 단체 일정
* 상세 일정은 추후 통지 예정, 공식행사 참석후 개별 귀로 가능합니다.
광서자치구 숭좌시(崇左市) 간략 소개
중국-아세안 개방협력지역 신흥 도시인 숭좌시 2014년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146 억 달러에 달하여, 국경 소액무역 수출입 총액은 일약 전국 1위로, 중국 국경무역 제1위 도시로 되었다.
2014년, 대외무역 수출입 총액은 광서자치구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수출 총액은 전체 광서자치구의 절반에 달하며, 대 아세안·베트남 수출입 총액, 수출 총액 등 여러 항목에서 모두 광서자치구 제1위를 차지한다.

숭좌시경내에 베트남과의 국경선은 533㎞로, 아세안과 육로로 가장 편리한 “남대문”,  “문을 나서면 베트남, 두 걸음 더 가면 아세안” 이라고 회자되고 있다. 
육로 채널은 중국-아세안 경제교류중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. 2010년부터 “남녕-싱가폴 경제회랑”의 시발점으로 “남녕-숭좌-핑샹 대외개방 경제벨트”를 건설하였는데, 현재 동 경제벨트 연선에 8대 중점 산업단지가 분포되어 있다. 중량그룹·중국알루미늄·남국동업 등 590 개 중점 프로젝트를 유치하였는데 총 투자액은 756 억 위안에 달한다.

숭좌시는 북부만 경제구역·주강-서강 경제벨트와 좌우강홍색구역 진흥계획 등 우혜정책의 혜택을 받고, 국가의 “일대일로” 등 전략의 전초지로 성장하고 있다. 중국-베트남 국경화물 전용통로를 건설중이며 우의관(友谊关) 공업원구, 핑샹(凭祥) 중국-베트남 직통국제물류기지 등 프로젝트도 곧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